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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목적

출장건명 : 농업경영체 법인화 및 가족농 경영 효율화 관련 일본 사례 조사

연구과제명 :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 방안

○ 한국 농업은 다수의 영세한 가족농이 농업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전문화·체계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황임. 기

후변화, 국제시장 여건 변화,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등으로 농업경영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농업경영체의 전문적 의사결정과 효율적 경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법인화는 가족농 중심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농업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됨. 특히 농업인구 고령화

가 심화되는 여건에서 농업법인은 청년층의 농업 진입, 전문인력 고용, 경영

승계, 공동경영 등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

○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농업법인 제도가 시작되어 지금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16.9%를 담당할 정도로 역할이 커졌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농가가 가족

농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체로서의 체계화는 더딘 상황임.

○ 한편 일본에서는 앞서 가족농의 법인화를 지원해왔고 체계적인 농업경영을 위

한 다양한 지원을 해온 바가 있음.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취농 지원체제 정비 

추진사업을 시행하였고, 농업경영·취농 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구조적 과제를 먼저 경험하고 이에 대응해 온 만큼, 법

인화 지원체계와 그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하는데 있어 적합한 비교 사례임.

○ 이에 본 출장을 통해 일본의 농업법인화 지원정책과 추진체계를 조사하여, 가

족농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지원 절차, 상담·교육·전문

가 연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아울러 일본의 농업법인화 지원이 농업경영의 전문화, 경영효율성 제고, 청년

농 진입, 경영승계 원활화 등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검토하고, 제도 운

영상의 한계와 보완과제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가족농 중심 농업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경영체

의 법인화와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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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개요

○ 출장자 및 출장기간

부서 출장자 직위 출장기간

거시농정연구본부

이명기 선임연구위원
2026.6.23.~6.27.

(4박 5일)

임소영 연구위원
2026.6.23.~6.27.

(4박 5일)

○ 방문기관 일정

날짜 시간 및 장소 방문기관 

6/24
(수)

(10:00 ~ 11:30)
도쿄

농림수산성 경영국 경영정책과

(14:00 ~ 15:30)
사이타마현

JA 난사이 남부영농경제센터

6/25
(목)

(10:00 ~ 12:00)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농림수산부 농업경영과 취
농·농업참입지원실

6/26
(금)

(10:00 ~ 11:30)
도쿄

JA 전농 본부

(14:00 ~ 16:30)
도쿄

PRIMAFF(정책연구소, 농림수산성)

※ 6월 23일(한국→일본), 6월 27일(일본→한국) 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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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기관 별 주요 조사내용

□ 농림수산성

○ 장소 및 일시: 농림수산성, 2026년 6월 24일(수) 10시-11시 30분

○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선임연구위원, 임소영 연구위원

 - 농림수산성 경영국 경영정책과: 아시카가 요시키(足利 義輝) 과장보좌, 이시하

라 아스(石原 明日斗) 계원, 시노하라 리코(篠原 理子) 계원

○ 일본 농림수산성과 도도부현은 2023년부터 농업경영·지원체제 정비 추진사업

을 하고 있음.

○ 사업목적

 - 개정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에 따라 도도부현이 농

업경영・취농지원센터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취농 등에 관한 

상담 대응, 희망에 따른 시정촌 등 관계기관 소개・조정, 농업경영 개선, 법

인화나 원활한 승계 등에 필요한 조언・지도 등을 실시하는 활동을 지원함.

 - 이전에도 상담 대응 등을 하는 지워사업이 있었음.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으

로 개정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도부현에 예산을 보냄.

○ 사업목표

 - 2026년: 지원 시행 5년 후 농업인의 경영 전략 목표를 달성한 경영체 수 증

가(지원 경영체 수의 80%) 등

○ 2026년 사업내용은 크게 4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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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업경영・취농 서포트 추진사업 

   ∙ 도도부현이 취업·진입 및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취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취업·진입 등에 관한 상담을 담당하며, 취업·진입 후보 시·군·구

와의 조정을 진행하고, 농업 경영 개선, 법인화와 농업 경영의 원활한 승계 

등 과제를 안고 있는 농업인을 발굴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함

   ∙ 농림수산성이 예산(지원금)을 도도부현에 보내 도도부현의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임. 

   ∙ 농림수산성은 도도부현의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역할

을 하고 있음.

  - 2. 경영발전・취농 촉진 위탁사업 

   ∙ 농업경영의 발전과 신규취농 촉진을 위한 사례 등의 조사・분석, 대응 방

향 검토를 실시함.  

  - 3. 우량 경영체 표창 등 사업 

   ∙ 전국의 우수한 농업경영체 표창 및 「전국 농업 담당자 서밋」 개최를 지원

함. 

  - 4. (레이와 7년도(2025년) 보정 예산) 지역 외에서의 인력 투입 촉진 긴급 

대책 1억 1천만 엔

   ∙ 미래의 수혜자가 없는 농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도부현·시·군·구와 연계

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지식·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외에서의 담당자 참여

를 촉진함.

 ○ 2023년에 있었던 농업경영 고도화 지원사업 

   ∙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고 고용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농업자의 법인화(정액 

25만 엔)를 지원함. 

   ∙ 2026년 현재 이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음. 농업법인화 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농업법인을 자격 요건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들에 보다 중심

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 도도부현이 농업경영∙취농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업경영∙취농 서포트 추진사

업을 함. 

  - 여러 관계 기관과 연계를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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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농업경영체는 규모화된 개인 농업경영체의 비율이 높음.

 ○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예산에 대한 평가와 법률이 잘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 2023년 시작되어 사업 기간이 좀 짧아, 법률에 대한 평가보다는 예산에 대

한 평가를 하고 있음. 예산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음.

 ○ 경영발전 취농 촉진 위탁사업이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경영진단‧원가계

산‧재무분석‧법인화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도구를 구축‧운영하는 사업 있음.

  - 지금까지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수강자는 1만 2천 명 정도이며, 경영 진단 

원가 계산 재무 분석 범위 시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 수강자는 1,400명 정

도임.

  - 농업경영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중급 온라인강좌, 수강료 무료)

   ∙ 목적: 농업 경영 전략, 경영관리, 경영발전을 위한 경영 역량 향상

   ∙ 총 13과목: 경영총론, 경영 전략 기획·수립, 마케팅 전략 수립, 사업계획 

수립, 농업에서의 회계와 세무, 노무 관리, 농지 제도, 지적 재산, 농업경영

의 개선, 데이터 기반 경영 분석, 농업 법무, 농업 경영의 법인화, 경여 승

계

  - 농축산물 생산원가계산시스템

   ∙ 온라인 상에서 세무 신고 서류의 수치를 입력하면 품목별 대략적인 생산 

원가(재료비, 인건비, 기타 비용)을 그래프로 표시해줌. QR코드로도 접속 

가능함.

농축산물 생산원가계산시스템(출처: https://agri-costprice.maf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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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경영 재무 분석 시스템

   ∙ 세무 신고 서류의 수치를 입력하면 수익성·안전성 등 주요 재무 지표가 자

동으로 계산되며, 동일 규모의 영농 유형 경영체와 비교할 수 있음. QR코

드로도 접속 가능함.

농업 경영 재무 분석 시스템(https://agri-analysis.maff.go.jp/)

○ 농림수산성과 도도부현은 농업 경영 및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https://agri-analysis.maf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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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교육 프로그램 안내
(출처:https://www.maff.go.jp/j/keiei/ikusei_kyogikai.html) 

○ 한편 농림수산성은 농업 관리 인력 양성 공공-민간 위원회(農業経営人材育成

官民協議会)를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농업인 감소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등을 중심으로, 이농·은퇴하는 농가의 

경영을 이어받는 경영체와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

  - 이러한 경영체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 관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계 

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관리 능력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람

들의 지원 능력 향상을 촉진하고자, 농업 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공·민 협의

회를 설립함. 

  - 다양한 관계자들의 활동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농

https://www.maff.go.jp/j/keiei/ikusei_kyogik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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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산성 홈페이지에 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제공함.

○ 우량 경영체 표창 등 사업

  - 해당 표창사업은 경영 발전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실제 경영 개선 성과를 

보인 농업인을 발굴·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심사는 사전에 설정된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항목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수상자를 선정함.

  - 추천 절차는 주로 도도부현이 담당함. 도도부현은 관내 농업경영체 중 우수

한 사례를 발굴하여 추천 사유와 함께 제출하고, 이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추천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함. 

  - 심사는 경영 개선, 경영 발전 등 부문별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

문별 수상자가 선정됨.

  - 수상 체계는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 농림수산대신상 등 최

상위 상을 수여하고, 그다음 순위의 경영체에는 관련 기관장상 또는 공동 

주최 단체장상 등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한편, 이 표창사업의 대상은 농사조합법인이나 농지소유적격법인 등 법인 경

영체에 한정되지 않음. 개인 농업인과 법인 경영체가 모두 신청 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됨. 

  - 다만 개인 경영체와 법인 경영체는 경영 규모, 조직 운영 방식, 고용 구조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부 평가 부문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심사함.

  - 이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 경영체가 유

리해지고, 개인 농업인의 우수 사례가 충분히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 농업법인 정책의 최근 변화 방향

  - 일본의 농업법인 정책은 과거 법인 수 확대와 법인화 촉진에 중점을 두었으

나, 최근에는 법인 설립 자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기존 법인의 관리와 육

성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에는 법인화 자체에 대한 직접 지원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설명

함. 이는 농업법인의 양적 확대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다고 함.



- 9 -

   ∙ 1970년경 약 2천 개 수준이던 농업법인은 2025년경 약 3만 4천 개 수준

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됨. 전체 농가 수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은 여전히 크지 않으나,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크게 확대된 것으

로 평가됨. 특히 전체 농업 경작면적의 약 4분의 1을 법인경영체가 운영하

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액 기준으로는 약 40%가 법인경영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일본의 농업법인 관련 정책은 단순한 법인 설립 확대에서 벗어

나, 법인 경영체의 질적 성장과 경영 내실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

고 있다고 함.

  - 이는 농업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순히 법인 수를 확대하는 것

보다 기존 법인의 안정적 운영, 경영 역량 강화, 인재 확보 및 육성이 더 중

요해졌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임의단체의 법인 전환이나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은 축소됨.

  - 대신 농업경영체 육성·지원센터 운영, 경영 상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

공, 인재 육성 등 법인 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 강조되

고 있음.

  - 또한 신규 취농, 청년 고용, 인력 육성 등 다른 정책 영역과 연계하여 농업

법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확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농업법인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 또는 인재 육성 차

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인에 고용된 인력이 일정 기간 경험

을 축적한 뒤 독립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향후에는 기존 농업법인의 관리·육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농업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됨.

  - 종합하면, 일본의 농업법인 정책은 ‘법인 설립 확대’에서 ‘법인 경영체의 경

영 고도화, 인재 육성, 안정적 성장, 기업 참여 확대’로 정책 초점이 이동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농업법인 제도의 유형과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성격

  - 일본에서 “농업법인”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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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일 법인 형태라기보다는 농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임.

  - 일본의 농업법인은 크게 회사법에 근거한 법인과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회사법에 근거한 농업법인에는 주식회사, 합동회사 등이 포함됨.

  -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법인으로는 농사조합법인, 즉 農事組合法人이 있음. 

농사조합법인은 복수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업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하는 협동조합적 성격의 법인임.

  - 한편, 농지소유적격법인은 회사법상 법인이나 농사조합법인과 같은 법인 유

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을 의

미함. 따라서 농지소유적격법인은 법인의 설립 형태가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 

소유 자격과 관련된 제도적 지위로 볼 수 있음.

  - 회사법에 근거한 주식회사·합동회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소유적격법

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농사조합법인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농지소유

적격법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 즉, 농지소유적격법인 여부는 해당 법인이 어떤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가보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따라 결정됨.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확인 및 관리 방식

  - 일본에서는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농업위원회가 매년 확인

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 농지소유적격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매년 사업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농업위원회는 각 시정촌 단위에 설치된 기관으로, 농지 이용 및 농업경영과 

관련된 현장 확인과 사후 관리를 담당함.

  - 농업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보고 자료를 검토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 실태와 농지 이용 상황을 확인함.

  - 따라서 일본의 농지소유적격법인 관리는 사전 자격 심사뿐 아니라 매년 사

업보고와 현장 확인을 통한 사후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주요 요건

  - 농지소유적격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이어야 하

며, 농업 관련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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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됨.

  - 또한 법인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구성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과반 이상

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것으로 설명됨.

  -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도 농업 종사 요건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연간 15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됨.

  - 이러한 요건은 농지를 소유하는 법인이 단순 투자 목적이나 비농업적 목적

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경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

한 장치로 이해됨.

○ 농업 매출의 범위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농업 매출의 범

위임.

  - 면담 내용에 따르면, 농업 매출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액뿐 

아니라, 해당 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발생한 매출도 포

함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법인이 직접 재배한 양배추를 절단·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농업 관련 매출에 포함될 수 있음.

  - 반면, 다른 농가나 외부에서 농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판매하는 경우에

는 농지소유적격법인 요건 판단상 농업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

됨.

  - 따라서 단순히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것만으로는 농업 매출로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판매인지가 중요함.

  - 이 기준에 따르면, 자체 농산물 생산 없이 외부 농산물을 매입하여 가공만 

수행하는 법인은 농지소유적격법인의 농업 매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됨.

○ 세무자료와 자격요건 확인

  - 일본에서는 농업소득도 일반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되며, 이에 따

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소득 및 매출 관련 신고를 수행함.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 확인 과정에서 매출 신고자료, 소득 신고자료 등도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설명됨.

  - 일본의 경우 세무 신고자료, 사업보고자료, 농업위원회의 현장 확인 등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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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농업법인의 실제 농업 수행 여부와 농지 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구조

로 이해됨.

□ 이바라키현

○ 장소 및 일시: 이바라키현청, 2026년 6월 25일(목) 10시-12시

○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선임연구위원, 임소영 연구위원

 - 이바라키현 농림수산부 농업경영과 취농·농업참입지원실:  와타나베 슈이치로 

계장 (渡邊 修一郎), 야마자키 타이치 주사(山崎 太智)

○ 농업경영·농업참입 지원체계의 운영 구조

 - 일본의 농업경영 및 신규 취농 지원체계는 크게 ① 농업 참입(진입) 등 지원

센터와 ② 신규 취농 지원센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식과 사업 추진 방

식은 도도부현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

 - 이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지역 여건과 예산 사정에 따라 직접 운영, 외부 위

탁,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이바라키 현 농업 진입 등 지원센터는 농업 경영 및 기업 진입에 관한 상담 

창구임. 법인화나 규모 확대 등을 통해 ① 경영 발전을 목표로 하는 의욕적

인 농업 경영자, ② 제3자에게 경영을 승계하려는 자, ③ 농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의 중개, 각종 지원 제도 소개, 전

문가로 구성된 지원팀 파견, 농지 정보 제공 등 상담 내용에 따라 다양한 지

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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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발전을 목표로 하는 농업 경영자의 과제에 맞춘 동행 지원을 위해, 중

소기업 진단사가 수행하는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센터 운

영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결정함.

  - 센터 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농업 진입 등 지원센터에 등록된 각 분야 전문

가들로 구성된 지원팀을 조직하여, 지원 대상자인 중점 지원 대상자에게 파

견함.

  - 전문가 파견을 받으려면 센터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인 중점 지

원 대상자가 되어야 함. 또한, 지원 신청 및 경영 진단을 거쳐 최초 전문가 

파견이 시작될 때까지 대체로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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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키현 농업참입 등 지원센터의 사업 체계
(출처: https://www.sannyu.pref.ibaraki.jp/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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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참입 등 지원센터의 기능

 - 농업참입 등 지원센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첫째, 기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 상담, 전문가 파견, 경영 개선 지원 

이바라키현 농업참입지원센터(茨城県農業参入等支援センター) 사업소개 자료
(출처:
https://www.sannyu.pref.ibaraki.jp/wp-content/uploads/2025/10/f512484d967ead0d80bd1b2a

737fa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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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농업경영 서포트 기능을 수행함.

 - 둘째, 농업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정보 제공, 농지와의 

매칭 등 기업의 농업참입 지원 기능을 수행함.

 - 특히 기업이 농업 분야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농지 또는 지역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이바라키현의 경우 농업참입 등 지원센터는 현청 조직 내에서 운영되며, 담당

자는 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규 취농 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식

 - 신규 취농 지원센터는 개인이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

로 상담, 정보 제공, 취농 준비 지원 등을 수행함.

 - 이바라키현의 경우 신규 취농 지원센터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

영되고 있음.

 - 위탁기관에는 일부 현에서 파견된 직원이 근무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위탁기

관 소속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해당 위탁기관은 공익사단법인 형태의 기관으로 설명되며, 구체적으로는 농림

진흥 관련 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원 조달 및 예산 부담 구조

 - 해당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운영비의 일부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됨.

 - 이바라키현의 경우 전체 운영비 중 약 3분의 1은 국가가 부담하고, 약 3분의 

2는 현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명됨.

 - 다만 이러한 부담 비율은 전국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각 도도부현의 예

산 사정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문가 파견 및 보수 지급 방식

 -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해 세무, 법률, 경영,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

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이바라키현의 경우 전문가 보수는 시간당 약 1만 2천 엔 수준으로고 함.

 - 기본 파견 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1회 파견 시 약 2만 4천 엔의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임. 전문가 파견 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함.

 - 전문가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전문가가 상담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 17 -

해당 보고서 확인 후 보수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전문가 풀 구성 및 갱신 방식

 - 전문가 명단은 매년 갱신되며, 각 전문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됨.

 - 세무사, 사법서사 또는 행정서사, 변호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분야별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 후보군이 마련됨.

 - 추천된 전문가 명단은 내부 회의에서 검토·승인되며, 승인 이후 해당 전문가

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센터 운영 회의 및 의사결정 구조

 - 전문가 선정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내부 회의체를 통해 결정됨.

 - 관련 회의체는 경영전략회의 또는 센터운영회의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

으로 설명됨.

 - 이바라키현(농업경영과)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JA그룹, 신규 취농 지원 

업무 위탁기관, 농림진흥 관련 공사,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

하는 구조임.

 -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 전문가 승인, 센터 운영 방향, 관계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이 이루어짐.

○ 전문가 선정 기준

 - 전문가 선정에는 중앙정부 사업 기준이 적용됨.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가 자격 및 참여 요건에 대해 국가가 정한 기본 기준이 존재함.

 - 주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됨.

 - 첫째, 과거에 농업경영체 또는 농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우선적으

로 참여할 수 있음.

 - 둘째, 농가 지원 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을 수강함으로써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음.

 - 이바라키현의 경우 기존에 농업경영체 지원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비교적 많

은 편이어서, 경험 기반 전문가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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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와 등록 전문가 수
(출처:
https://www.sannyu.pref.ibaraki.jp/wp-content/uploads/2025/10/f512484d967ead0d80bd1b2a

737fa701.pdf)

https://www.sannyu.pref.ibaraki.jp/wp-content/uploads/2025/10/f512484d967ead0d80bd1b2a737fa701.pdf
https://www.sannyu.pref.ibaraki.jp/wp-content/uploads/2025/10/f512484d967ead0d80bd1b2a737fa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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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파견 이후 피드백 및 사후관리

 - 전문가 파견은 1회 상담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나, 농가의 과제 내용과 

지원 필요성에 따라 여러 차례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함.

 - 전문가 파견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함. 설문조사에서는 파견된 전문가에 대한 만족도, 상담 내용의 적절성, 지원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는 센터 운영 관련 회의 또는 경영전략회의 등에 보고

되며, 향후 전문가 파견 및 상담 지원 사업의 개선 자료로 활용됨.

○ 전문가 파견 횟수 및 지원 방식

 - 전문가 파견 횟수에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지원 대상 농가의 요청과 과제 해결 필요성에 따라 동일 농가에 대해 반복적

인 전문가 파견이 가능함.

 - 동일 농가에 대해서도 과제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순차

적으로 파견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는 세무사가 파견되어 세무·회계 상담을 수행하고, 이

후에는 중소기업진단사가 파견되어 경영 개선 또는 사업계획 관련 상담을 수

행하는 방식이 가능함.

 - 이러한 방식은 농가가 직면한 과제가 단일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세무, 회

계, 경영, 노무, 법률 등 복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임.

○ 국가사업과 현 자체 ‘퀵 지원’ 사업의 연계

 - 앞서 설명한 전문가 파견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담 대상 농가로 선정되기까지 회의, 심의, 절차 등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이바라키현은 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 자

체 사업으로 이른바 ‘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퀵 지원은 본격적인 국가사업 지원을 받기 전에 농가가 전문가 상담을 1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회성 지원 성격을 가짐.

 - 농가는 퀵 지원을 통해 전문가 상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도

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음.

 - 이후 상담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한 농가가 국가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본격

적인 전문가 파견 지원으로 연계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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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퀵 지원은 농가의 접근 장벽을 낮추고, 본격적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연결하는 진입 단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가 파견 실적 및 최근 변화

 - 2025년에 상담 건수가 증가하여 약 95건 수준(이전에는 60건 내외)의 전문

가 파견 또는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을 신청하는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됨.

○ 이바라키현 농업경영 지원사업의 법인화·승계 지원 사례와 전문가 파견 체계

 - 이바라키현 농업경영 지원사업에서는 농업경영체의 법인화, 경영승계, 경영개

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을 실시하고 있음.

 1. 법인화 및 경영승계 지원 사례

 - 첫 번째 사례는 친족 내 승계자가 없는 농업경영체가 제3자에게 경영을 승계

한 사례임. 해당 경영체는 승계 추진 과정에서 먼저 법인화를 실시하였으며, 

법인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진단사, 노무사, 등기·법인 설립 관련 전문가가 순

차적으로 파견되었음.

 - 중소기업진단사는 법인화 추진을 위한 경영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검토를 담

당하였고, 노무사는 법인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노무관리, 사회보험 

관련 사항을 설명하였음. 이후 등기 관련 전문가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등기 

절차를 지원하였음. 

 - 현재 경영을 승계할 예정인 제3자는 해당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농

업경영을 배우고 있는 단계로 설명됨.

 2. 두 번째 사례는 고구마를 재배하고 이를 활용하여 말린 고구마 등 가공품을 

생산하던 개인 경영체의 법인화 사례임. 

 - 해당 농가는 개인사업 형태로 운영되다가 약 2년 전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며, 

법인화 시점에 아들이 경영을 승계하여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 사례에서도 중소기업진단사, 노무사, 등기 관련 전문가가 파견되어 법인화

와 승계 과정을 지원한 것으로 설명됨.

○ 법인화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 농업경영체가 법인화를 검토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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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경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임. 

 - 둘째, 융자 등 외부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경영체의 신용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음. 

 - 셋째,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임. 개인 경영체의 경우 가계 자금과 

경영 자금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화를 통해 가계와 법인의 회

계와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수요가 있음.

 - 경영승계 측면에서도 법인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됨. 법인화

를 통해 자산과 경영 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영체가 개인과 독립된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후계자 중에는 경영을 승계하기 전에 

먼저 법인화를 해두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모든 경영승계가 법인화

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경영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화

하지 않고 승계하는 사례도 존재함.

○ 전문가 파견 수요와 주요 분야

 - 이바라키현의 농업경영 지원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지원은 전문가 파견

으로 설명됨. 

 - 특히 법인화나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진단사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진단사는 경

영체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경영계획이나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을 수행함.

 - 법인화 이후에는 고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무사에 대한 수요도 높음. 

노무사는 고용계약, 노무관리, 사회보험 등 법인 경영체가 인력을 고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또한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등기 및 법적 절차에 대

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사법서사 등 관련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함.

 - 한편, 중소기업진단사는 일본의 국가자격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

업의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임. 이바라키현의 경우 전문

가 추천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진단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됨. 농업 분야에 특화된 지식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비교하여 경영을 진단할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진단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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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파견 대상과 사업 범위

 - 전문가 파견은 주로 현재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

됨. 

 -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농업참입 등 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문가 파견 대상은 아님. 

 - 기업이 농업에 진입한 후 일정 기간 실제 농업경영을 수행하고, 이후 경영상

담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파견을 받을 수 있음.

 - 전문가 파견 대상에는 인정농업자, 신규 인정농업자, 법인 경영체 등이 포함

됨. 

 - 인정농업자는 일정 규모와 수익 목표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지

자체로부터 인정받은 농업경영체를 의미함. 

 - 신규 인정농업자는 농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의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하

며, 인정농업자보다 요건의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설명됨. 

 - 또한 지역 내에서 일정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농가도 현의 판단에 따라 지

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문가 파견 절차와 소요 기간

 - 국가 지원사업으로 전문가 파견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관련 회의는 월 1~2회 정도 개최되며, 회의에서 전문가 파견 여부가 결정됨. 

 - 전문가 파견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진단사가 먼저 파견되어 경영진

단을 실시함. 

 - 이후 경영체의 과제와 필요 지원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회의에 상정하여 구

체적인 지원 방침을 결정함. 

 - 이에 따라 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 전문가 파견이 이루어지기까지

는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음.

 - 한편, 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퀵 전문가 파견’은 보다 신속한 지원 방식임. 

퀵 지원은 정식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의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으

며, 전문가와의 일정 조정이 원활할 경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상담이 가능

함. 이는 본격적인 국가 지원사업을 이용하기 전에 농가가 전문가 상담을 체

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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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

 - 이바라키현은 전문가 파견 외에도 연 3회 정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

음. 

 - 세미나에서는 경영관리, 경영개선, 경영분석 방법 등을 설명하며, 노무사가 

참여하여 고용 및 사회보험 관련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개별 농가에 대한 전문가 파견과 함께 보다 넓은 대상에게 경영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임.

○ JA 및 관계기관의 역할

 - JA는 지역에 따라 참여 여부와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바라키현 

사례에서는 관련 회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됨. 

 - JA에는 융자, 경영관리, 재무 등 분야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파견 

및 경영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다만 전문가 파견 단계에서 곧바로 JA 금융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기보다

는, 경영진단 결과 융자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후 단계에

서 JA 등 관계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됨. 

 - 따라서 JA의 역할은 직접 집행기관이라기보다는 경영지원 회의체의 참여기관

이자, 필요 시 후속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관계기관으로 볼 수 있음.

○ 도도부현별 자율성과 중앙정부 사업 기준

 -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가 정한 지원사업의 틀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도도부

현 간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설명됨. 

 - 다만 회의체 구성, 관계기관 참여 방식, 퀵 전문가 파견과 같은 추가 지원 프

로그램 운영 여부 등은 도도부현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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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전농

○ 장소 및 일시: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본부, 2026. 6. 26.(금) 10:00~12:00

○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선임연구위원, 임소영 연구위원

 - JA전농 경종종합대책부 TAC·영농지원과: 하야미 다카시(早見隆志) 과장, 니시

카와 가즈키(西川一貴) 과장대리, 와타나베 준코(渡辺淳子) 전국노동력지원협

의회 사무국 조사역, 하세베 미치야(長谷部倫也) 과원

○ 전국 TAC(Team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운영 현황 

  - 전국 JA 수: 약 500개.

  - 이 중 TAC 활동을 하는 JA: 316개(전체의 약 60%에 해당)

  - 전국 TAC 담당자 수: 약 3,400명(JA 전체 직원 대비 약 3%)

○ 사업의 취지와 역할

  - TAC은 지역농업의 선도농(니나이테, 担い手)인 대규모 농가·농업법인 등의 

의견과 니즈를 수렴하여 JA 사업과 연결하는 허브 역할.

  - 수집한 의견·니즈를 은행(신용), 보험(공제) 등 여러 사업과 횡단적으로 연결

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농가에 다시 제안. 이를 통해 JA 사업의 이용 확대

와 사업 기반 강화를 도모

  - 가장 큰 역할은 기존 농가·농업법인에 대한 직접 방문이며, 이를 통해 ① 문

제점 파악, ② 정보 제공, ③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경영 지원과 관계 향상

을 목적으로 함.

  - 방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회의에서 공유하고, 관계 부서와 연계하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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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시키는 구조.

  - 내부 공유와 농가 피드백의 양쪽 측면을 모두 수행: 방문·청취 → 정보 공유 

→ JA 내 연계 부서와 해결방안 공동 마련 → 농가에 피드백 제공까지 일관

된 사이클로 연결

  - 노동력 부족 대응 사례: 수확철 일손 부족 시 아르바이트·파트 모집을 지원

하고, 그래도 어려운 경우 JA 직원이 부업 형태로 농가 작업을 지원하는 사

례도 있음.

○ JA에서 TAC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 TAC 활동의 배경에는 일본 농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있음. 

  - 최근 농업 분야에서는 핵심 경영체로 농지가 집약되는 현상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경영체가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구조로 변화

  -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어, 향후 지역 농업을 

유지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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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나아가, 대규모 농가일수록 JA 이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

며, 기존과 같은 수동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됨.

  -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핵심 경영체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춘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JA에서는 TAC 활동을 추진

○ 농업경영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

  - 농업경영지원센터(농업경영·취농지원센터)는 주로 현(県)이 주관하며, 신규 

취농 상담과 함께 기존 경영체의 경영 개선·법인화·경영승계에 전문가를 파

견하는 사업.

  - 역할 분담: TAC = 경영지원의 창구(입구) 역할 / 지원센터 = 전문가가 직

접 방문하여 해결.

  - 두 기구는 농업경영 지원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상호 연계하되 역할이 다름.

○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

  - 마케팅 정보에는 농가의 생각·의견·니즈, 경영 과제와 애로사항, 향후 재배 

계획(어떤 작물을 심을지), JA 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이 포함.

  - 설문조사 방식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보를 수

집하는 방식임. 농가는 처음부터 고민을 털어놓지 않으므로, 농가와 친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상담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TAC의 역할

  - 대화에서 얻은 정보는 면담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공유·분석하여 새로운 사

업·정책 수립에 활용

  - 애로사항: 면담기록 축적은 필수이나, 청취자에 따라 정보의 해석·수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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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히 달라 기록의 통일성 확보가 가장 어려움. 우선은 들은 내용을 모

두 기록하게 하고 있음.

○ 방문 대상과 선정 기준

  - 개인/법인 구분 없이 방문하는 것이 기본이나, 각 지역 JA가 관내 농가 상

황을 보고 어떤 농가를 더 지원할지 판단하여 운영.

  - 중점 타깃: ① 인정농업자, ② 대규모 경영체, ③ 현재는 소규모이나 규모 

확대가 기대되는 곳, ④ JA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낮은 농가.

  - TAC은 판매액 1천만 엔(약 1억 원) 이상을 타깃으로 하려 하나, 법인 수 

자체가 적어 방문 대상은 전체적으로 개인 농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TAC 서비스는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이용 가능함.

○ 방문 경로

 - 대부분은 TAC이 먼저 대상을 정해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JA 

주도 방문이 중심임.

 -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농가가 먼저 상담하러 오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농가

가 찾아오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함.

○ TAC의 JA 담당자의 역할과 특성

 - TAC는 단순한 정보 수집자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① 핵심 경영체에 대한 방문 및 인터뷰

  ② 정보의 정리 및 공유

  ③ 관계 부서와 연계한 해결 방안의 수립

  ④ 핵심 경영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및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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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 특징

 - 40~50대 담당자: 본인이 영농 경험이 있거나 농업고등학교·농과대학 출신이 

많음.

 - 20~30대 담당자: 부모조차 농업과 무관한 비농업 배경 출신이 다수 유입되

고 있으며, 이는 JA 전체 신규 직원 채용에서도 동일한 경향

○ 최근의 농가 상담 수요

 - TAC 도입 초기에는 정보 제공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농가의 질문이 점

점 고도화되어 경영 분야 상담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적 지원 요구가 커지는 추세

 - H27(약 10년 전)과 R7(작년, 레이와 7년)을 비교하면, 정보 안내·정보 수집

(JA 측에서 농가로 가는 정보 활동)은 감소한 반면 영농 상담·경영 상담은 

10년간 약 10%p 증가

 - 영농 상담의 내용: 영농경제 전반, 재배 관리, 토양 분석, 생산자재 제공 등.

 - 농업경영 상담의 내용: 경영 지원, 회계·세무, 법인화, GAP 인증, 6차산업화 

상담 등

 - 요컨대 10년 전에는 JA가 농가에 정보를 "주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농가가 

JA에 "요구하는" 구조로 방향이 바뀜.

 - 상담 내용이 은행 업무, 노무, 보험·공제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각 분야의 

개요를 간단히 담은 안내 팸플릿을 제작, TAC이 농가와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 이 팸플릿을 건네고, 기재된 내용 중 세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

고 하면 해당 분야의 관련 부서 직원과 동행 방문하여 상담을 이어가는 방식

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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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① 경영 개선(수익성 향상, 비용 절감), ② 노동력 확보, ③ 판매 강화, 

④ 법인화 및 조직화, ⑤ 사업 승계에 대한 상담 요구가 많으며 특히 경영 

개선과 노동력 확보가 최대 이슈. 결국 부족한 일손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

로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이 많음.

○ 사업승계 지원

 - 현장에서는 후계자가 확보되지 않은 경영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승

계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

 - 5년 이내에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가 약 70%이므로 사업 승계는 JA전

농이 인식하는 향후 최대 과제

 - 승계·경영 개선 문제는 여러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을 도모

 - TAC의 역할 = 승계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계기'와 '장(場)' 만들기

 - 부모 세대는 승계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녀와 이야

기할 기회가 의외로 매우 적음.

 -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속마음을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

 - 사업승계북(가이드북): 대화를 돕기 위해 상황별로 제작·배포 — 친자(親子)용, 

집락영농용, 부회용 등

자료: JA 전농 홈페이지(https://www.zennoh.or.jp/operation/koushu/index.html, 2026.07.07 방문)

 - 사업계획 작성부터 시작하되, 전문적 지원은 TAC이 직접 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를 소개하고 전문가 파견 사업을 이용하도록 연계. 이때 농가와 전문

가만 있으면 서로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농가가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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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TAC이 상담 자리에 동석하여 농가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도와주

는 등 서포트

 - 부수 효과: JA는 현재 영농 중인 부모 세대와만 관계가 있고 후계자(차세대)

와는 관계가 없는데, 사업승계를 계기로 차세대와 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협력 

기반으로 활용

 - 제3자 승계(Q16): 후계자 부족은 일본도 동일한 문제. 후계자 유무, 경영 규

모 확대·축소 의향을 확인하며 지원하고, 경영승계 내용을 청취해 JA 내부에

서 함께 해결책을 제시

 - 제3자 승계에는 법인 설립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지만, 법인화만으로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농지의 권리 관계, 법인의 요건, 가족·토

지 소유자·지역과의 합의 형성, 세무 및 계약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에 대한 의견

 - 농업법인 설립·법인화 상담 지원 사례가 있으며, 경영 규모 확대와 효율화 지

원도 실시

 - 구체적 지원 내용: 경영 분석, 사업계획 작성 서포트, 재배 품목 선정 지원 

등

 - 자금 관련은 JA 금융 부문이 담당하고, 전문 영역은 세무사·사법서사 등 전

문가 연결을 지원

 - 지원 대상 법인의 범위: 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에 의한 주

식회사·합동회사 양쪽 모두 지원. 신규 농업법인 설립 지원은 물론, 건설회사

가 신사업으로 농업에 참입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사례도 있음.

 - 현장에서 법인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신규 취농자가 갑자기 독립 영

농을 시작하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먼저 농업법인에 취업한 뒤 독립하는 

경로가 형성되어 있고, 법인화된 농업회사가 신규 취농자의 수용처 역할을 하

고 있음.

□ JA 난사이

○ 장소 및 일시: JA 난사이 남부영농경제센터, 2026. 6. 24.(수) 14:00~15:30

○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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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선임연구위원, 임소영 연구위원

 - JA 난사이(JA南彩): 야마기시 마사노리(山岸正典) 남부영농경제센터 계장, 요코

테 다이스케(横手大佑) 주임, 오가와 유다이(小川裕大) 주임, 노구치 다카시(野

口貴史) — 본점 영농부 영농지원과 과장

○ TAC 개요 및 JA 조직 구조

  - JA는 농가가 출자하여 조직한 단체이며, 조합장은 조합원의 대표

  - JA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 ① 영농 관련, ② 은행(신용) 업무, ③ 보험(공

제) 업무

  - TAC의 역할: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정보를 은행·

보험 부서에 전달하는 연결 기능

  - 장기적으로는 5~10년 후 지역농업을 담당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사업 기반 조성을 JA와 농가가 함께 도모

  - 명칭 유래: 공식적으로는 "Team for Agricultural Coordination"이지만, 

일본어 캐치카피로 "T: 철저하게(とことん), A: 만나서(会って), C: 커뮤니케

이션(コミュニケーション)!!"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활동(담당자 명함에도 동일 

문구가 인쇄되어 있음)

  - JA난사이의 TAC 담당자는 총 9명이며 남부·중부·북부 권역에 각 3명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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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방문 활동 방식

 - 방문 대상: 대규모 농가, 법인, 개인 농가, 신규 취농자(인정농업자 포함). 조

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농업에 종사하면 방문 대상.

 - 방문량: 담당자 1인당 월 120건 방문 + 리스트 외 조합원 월 25건 추가 방

문(하루 약 7개 농가, 농가당 약 1시간 소요)

 - 계절성: 시기·작물에 따라 방문 대상이 달라짐(벼 재배 시기에는 벼 농가 집

중 방문 등).

 - 연간 목표 관리: 영농 관련 목표, 자재 판매 등 영업활동 목표, 홍보활동 목

표(일본농업신문 게재 실적 등)를 설정하고 매년 달성도를 점검

○ 주요 활동 내용

 - 영농지도 및 포장(圃場) 순회 방문

 - 생산자 지원: 영농이 힘든 농가는 현장에 직접 가서 작업을 보조

 - 담당자 역량 강화: 농업 경험이 없는 TAC 담당자가 농가에서 직접 배우는 

연수 실시

 - 신규 작물 시험재배: 담당자들이 추천 농산물을 조사·실험(파파야 시험재배 

등)

 - 식농(食農)교육: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 대상 농업 교육

 - 농가 대상 강습회: 배·시금치 등 주요 작물의 병해충 발생 시기와 약제 사용

법 교육

 - 금융 연계: 농가가 기계 구입 등으로 융자를 원할 경우 JA뱅크와 농가를 연결

 - 지역 특산물(배, 딸기 등) 재배지에서 유휴농지가 다수 발생 → 병해충이 적

고 재배가 손쉬운 파파야를 도입(재배 약 10년 차)

 - 주력 작물이 아니라 "특색 있는 작물" 차원이며, 이러한 신규 작물 발굴·재배

도 TAC 업무의 일부

○ 현장 상담 내용

 - 젊은 층의 경우 새로운 농약, 신기술 등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큼.

 - 경영승계 상담의 경우 농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외부에서 언급하

기 어려운 주제

 - 부모 세대가 농업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 자녀가 먼저 "승계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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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존재

 - 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경우에만 법인화 등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 가능

 - 결과적으로 실제 상담의 대부분은 기술 관련이 차지

○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 농가마다 원하는 농업의 방향, 정보, 기술이 모두 다르므로 각 농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제공에 주력

 - TAC 도움 없이도 농사가 가능한 역량 있는 농가가 많으므로, 이들과의 관계 

형성 자체가 중요 —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인사차 방문하고, 우천 시 식사

를 함께하는 등 신뢰 구축에 노력

 - 관계가 형성되면 농가가 의지하게 되므로,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소 준비

○ 성과 사례

 - (1) 배 농가 병해충 대응 — 천적 활용 확산

  ∙ 온난화로 일본에서 기존에 없던 병해충 피해가 배 농가에서 지속 발생하여 

여러 농약을 바꿔가며 시도했으나 효과 없음.

  ∙ 딸기 농가에서 천적을 투입해 해당 병해충을 방제한 사례를 접한 TAC 담당

자가 배 농가들을 모아 프레젠테이션 실시

  ∙ 처음에는 대부분 불신했으나 1~2개 농가가 시범 도입 → 효과가 확인되며 

현재 20개 이상 농가로 확산

 - U턴 취농자 종합 지원

  ∙ 샐러리맨을 하다가 귀농(U턴)한 농업인에게 영농 비용, 기계 구입 자금, 행

정서류 작성, 신규 채용 서류까지 전방위로 지원

  ∙ 서류 첨삭은 물론 필요시 현청(県庁) 담당자 소개까지 수행

  ∙ 정형화된 "금융 조언"이라기보다 "이 지역에서 농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가까운 상담

  ∙ 해당 농가는 상담 당시보다 경영 규모가 약 3배 확대됨.

○ 법인화 관련

  - 관내 법인 비중은 매우 낮음: 담당자 기준 월 120건 방문 중 법인은 3건 

정도. 방문 대상은 대부분 개인 농가

  - 현재는 법인화 여부의 경계선에 있는 농가가 많으며, 규모가 확대되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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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례가 늘어날 전망임. 벼농사 규모 확대로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을 설

립한 농가가 몇 곳 있는 정도

  - 개인 농가는 법인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토지는 가족 대대로 물려받는 것

이라는 인식이 강해, 법인화로 "회사"가 되면 가족의 토지가 다른 곳으로 넘

어간다)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함.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옵션으로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설명함.

  - 법인의 범위: TAC가 말하는 법인에는 농사조합법인(협동조합법)과 회사법인

(회사법·상법상 법인) 모두 포함.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농업을 하고 있으

면 방문 대상

  - 개인→법인 전환 상담(임원 요건, 구성원 요건, 세제, 법률 변화 등): 상담 

수요 자체가 거의 없었음(8년간 1건). 법인화 절차는 JA 차원에서 완결할 

수 없고 현(県)에 신청해야 하므로, 관련 업무는 지자체와 정보 교류하며 이

관(토스)하거나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연계

○ 재원 및 사업의 성격

  - 재원: JA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

  - 운영 동기: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농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수행

  - 다만 순수 서비스만은 아니고 영업 측면과 병행: 은행 업무 연계, 비료 등 

자재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며, 비료 등 판매액(매출) 목표도 설정되어 있음. 

영업 목표를 달성하면서 서비스도 제공하는 구조

  - 농가 측에서는 TAC를 매우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JA도 이러한 

관계적 가치에 사업의 의미를 두고 있음.

○ 지자체 공공센터와의 협력 관계

  - 현(県)의 농업경영·취농지원센터 등 지자체 공공센터와 완전히 공동으로 일

하지는 않으나 사안별로 연계

  - 특히 법인화는 JA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현에 신청해야 하는 업무이므

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업무를 이관하거나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협력

○ 업무 범위의 한계와 전문가 연계

  - TAC 담당자는 영농 부분에 특화된 인력. 농가 이야기를 듣고 은행에 정보

를 전달할 수는 있으나 금융·세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음.



- 35 -

  - 세무, 노무(인력 관리·조달), 장부 작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전문 인

력(세무사 등)이 직접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고, TAC는 이를 안내·팔로업

하는 역할("이런 설명회가 있으니 참가해 보시겠어요?" 수준의 연계).

  - 사례: 세무사가 직접 와서 약 40개 농가의 서류를 일괄 수거·처리해 주는 

상담회 운영 

○ 승계·농지 제도 관련 일본 상황

  - 제3자 승계의 어려움: 농지 매매가 자유롭지 않음. 가족은 "계속 농업을 하

겠다"고 하면 승계가 가능하지만, 제3자가 농지를 매입하려 할 때 농업위원

회가 거부하면 매매 자체가 불가

  - 농지 취득 요건: 농업대학 졸업, 관련 교육·커리큘럼 이수 등의 조건이 있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취득이 어려움.

  - 후계 부재 시 현실: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보다 이웃 농가가 대신 경작해 

주는 방식으로 유지됨. 그러나 그들도 고령화되므로 5~10년 후에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 존재

  - 신규 취농자 부족: 신규 취농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가족(자녀·손주 

세대)도 농업 승계를 어려워하는 분위기

○ 유휴농지 대응 — 자회사 '난사이팜' 사례

  - JA 난사이 관내에서 유휴농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JA가 농업법인 형태의 

자회사 '난사이팜'을 설립하여 논을 임차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

  - 인력 운용: JA 난사이에서 출향(出向) 파견 형태로 직원 몇 명을 자회사에 

보내 담당하게 하고, 실제 농작업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수행함. 파견 직원

이 언젠가 본체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알게 하는" 인재 육성 목적도 

병행

  - 임차료: 계약에 따라 상이함.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 농

가가 임차료 없는 영농 위탁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음.

  - 제도와의 관계: 농림수산성의 기업 농업참여 촉진 정책을 직접 활용해 설립

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기업·JA가 자회사(농업법인)를 만들어 농업에 참여

하는 흐름 속의 사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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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FF(정책연구소, 농림수산성)

○ 장소 및 일시: PRIMAFF, 2026년 6월 26일(금) 2시-4시 30분

○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선임연구위원, 임소영 연구위원

 - 정책연구소, 농림수산성: 미츠유키 히라바아시 박사, 신고 요시다 박사

○ 일본 농업법인의 현황과 역할

  - 일본에서는 개인 농업경영체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농업법인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 농업법인은 전체 경영체의 약 5%에 불과하지만, 경지면적의 약 30%, 농산

물 판매액의 약 40%를 차지함.

  - 청년층과 비농가 출신 인력의 주요 농업 진입 경로로 기능해 농업생산 유지

와 세대교체에 기여함.

○ 대규모 농업법인의 특성과 과제

  - 일본농업법인협회에는 약 2천 개의 대규모·선진 농업법인이 참여하고 있음.

  - 평균 매출은 벼농사 약 1억 2천만 엔, 채소·과수 약 2억 엔, 축산 약 10억 

엔 수준이며, 평균 종업원 수는 약 20명임.

  - 주요 과제는 생산비 상승, 노동력 부족, 인재 육성, 노동생산성 향상 및 경

영역량 강화임.

  - 이에 따라 생산기술 외에 조직경영, 인사·노무, 재무·회계 및 경영전략 지원

이 중요해지고 있음.

○ 농업정책에서 농업법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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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정은 1990년대 이후 ‘농가’ 중심에서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전환되

어 왔음.

  - 최근에는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법인화와 경영체 육성을 핵심 정

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업법인을 농업생산 유지와 지역 농업을 담당할 주요 주체로 인식하고 있

음.

○ 일본 농업법인의 유형

  - 일본의 ‘농업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아니라 농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법인

을 포괄하는 개념임.

  - 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합동회사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사조합법인 등

이 있음.

  - 농사조합법인은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1호 법인과 직접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2호 법인으로 구분됨. 협동조합적 운영에는 적합하지만 경영 의사결정과 효

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농지소유적격법인과 기업 참여

  - 농지소유적격법인은 법인 유형이 아니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갖

춘 법인을 의미함.

  - 주식회사, 합동회사, 농사조합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일반 기업도 농지를 임차해 농업에 참여할 수 있음. 기업 참여는 자본과 경

영역량 유입에 유리하지만, 철수 가능성과 농지 이용의 지속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니나이테와 지역계획

  - ‘니나이테’는 지역 농업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핵심 경영체를 의미함.

  - 인정농업자, 신규 인정농업자, 집락영농 등이 주요 니나이테에 해당함.

  - 지역계획은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후 누가 해당 농지를 경작

할 것인지 지도를 통해 명확히 하는 제도임.

○ 법인화의 장점

  - 법인화의 주요 장점은 경영 규모 확대, 가계와 경영의 분리, 외부 출자와 자

금 조달, 경영승계의 용이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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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화하면 자산, 회계 및 경영책임이 명확해지고 개인과 독립된 조직을 구

축할 수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체는 세제와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개인경영보다 유리

할 수 있음.

○ 법인 관련 지원제도

  - 개인과 법인을 모두 지원하되, 법인에 더 높은 보조·융자 한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기계·시설 구입, 정규직 고용, 경영자 교육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임.

  - 지원사업에는 경영면적 확대, 부가가치 증가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

목표가 설정됨.

○ 세제 지원과 외부 출자

  - 농업경영체가 기계·시설 투자를 위해 이익을 적립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

을 수 있음.

  - 2025년부터 농업 관련 기업의 농지소유적격법인 출자를 촉진하는 농업경영

발전계획이 도입됨.

  - 외부 출자를 받은 법인은 사업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지배구

조에 대한 제한이 적용됨.

○ 집락영농과 법인화

  - 집락영농은 마을 단위 공동 농업조직으로, 법인이나 임의조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농사조합법인에서는 토지와 노동 제공 정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종사분

량 배당제가 활용됨.

  - 이 방식은 유연한 배분에는 유리하지만 조직 내부의 자본 축적과 장기적 성

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경영계획과 내부 거버넌스가 부족한 법인은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농업법인 경영 내실화 과제

  - 단순한 법인 설립보다 내부 거버넌스와 실질적 경영체계 확립이 중요함.

  -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수익·비용 구조와 회계·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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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중심 지원보다 경영자 교육, 재무·회계, 노무관리, 사업계획 및 조직

관리 지원이 필요함.

  - 농업을 이해하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 및 금융전문가와의 연계

가 중요함.

○ 한국 농업법인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일본 농업법인 정책은 법인 수 확대에서 질적 성장과 경영 내실화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음.

  - 한국도 농업법인의 생산, 농지 이용, 유통, 고용 및 세대교체 역할을 종합적

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법인화는 자금 조달과 경영승계에 유리하지만, 보조금 의존형·형식적 법인화

는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정책지원은 법인 설립보다 회계·세무 투명성, 경영계획, 노무관리, 금융 접

근성 및 조직 거버넌스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궁극적으로 법인 수 자체보다 지역 농업과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 경영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